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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경전, 특히<화엄경>에서는소가많이나옵니다. 왜경전에소가등장하는지

요? 또십우도란말이있는데, 무슨뜻인지궁금합니다. (궁금이)

답1: 불교에서는보통본성을찾아수행하는단계를소를찾는것에비유를하고는합니다.

십우도역시본성을찾아수행하는것을동자(童子)나스님이소를찾는것에비유해서묘사한

그림입니다. 입문부터깨달음에이르기까지를10단계로나눠서보여주는십우도에서 소는

우리의본래면목을의미합니다. 중국송나라곽암(廓庵)스님의‘십우도(十牛圖)’가많이알

려져있습니다.(금강소석)

답2 :  십우도의장면은다음과같습니다. 첫번째는동자승이자신의본심인소를찾아나서

는심우(尋牛)입니다. 두번째견적(見跡)은소의발자국을발견한것이고세번째견우(見牛)

는소를발견한것으로깨달음이가까웠음을보여줍니다. 네번째득우(得牛)는동자승이소를

잡아고삐를거는모습으로수행자가견성의단계에이르렀음을뜻합니다. 다섯번째목우(牧

友)는소에코뚜레를뚫어길들이는것입니다. 수행을통해삼독의때를지우는단계로소가

검은색에서차츰흰색으로변한다. 

여섯번째기우귀가(騎牛歸家)는흰소에올라탄동자승이피리를불며깨달음의세계인집

으로돌아오는것을묘사하고있습니다. 일곱번째망우존인(忘牛存人)에서는소는없고동자

승만앉아있습니다. 소는단지깨달음에도달하는방편일뿐입니다. 여덟번째인우구망(人牛

俱忘)은사람도소도모두공(空)임을깨닫는다는뜻으로텅빈원상(圓象)만그려져있습니다.

근원으로돌아간다는뜻을가진아홉번째반본환원(返本還源)은있는그대로의세계를깨닫

는다는것을말합니다. 열번째입전수수(入廛垂手)는지팡이에큰포대를메고중생제도를위

해속세로나가는것을보여줍니다.(쇠소)

답3: 사찰을찾았을때법당외벽에가장많이그려지는벽화가십우도입니다. 일찍부터선

가에서는중생이본래갖추고있는청정한성품을소에비유하여마음닦는일을소찾는(尋

牛) 일로비유해왔습니다. 소의상징은‘참생명’, ‘참나’그자체를뜻합니다. 그러므로소를

찾는일은바로‘나는누구인가?’하는근본적인질문을할수있도록수행자를이끄는것이기

도합니다. 그래서불교경전에소가등장하는이유가이때문입니다.(좋은소)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네티즌교리문답’코너가있습니다. 

십우도(十牛圖)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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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각(慧覺;1905~1998):  황해도신촌군태생. 회명스님을은사로모심. 중요무형문화재제48호단청장기능보유자였으며, 청정한삶과지계(持戒)로존경받음.

1. 소뿔 모양의 호

수 2.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 3. 기

름에 튀긴 면발에 스프를 넣어 간단

하게 조리할 수 있는 즉석식품 4. 운

동이나 자연 관찰을 겸하여 야외로

길을 떠나는 것 5. 전라남도문화재자

료 제79호로 지정된 사찰 6.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

우에 부과되는 조세 7. 발광제(發光

劑)가들어있는탄환.

1. 전륜성왕이나타날때만핀다는상상의꽃8. 일정한금액에얼마를더얹음 9. 얼굴

의 수염을 깎는 일 10. 줄기차게 쏟아지는 비 11. 갑종근로소득으로 분류된 소득에 대하

여 부과되는 조세 12. 나라의 운수 13. 머리∙ 가슴∙ 배의 세 부위로 나고 가슴에는 3쌍

의다리가붙어있는종의총칭14. 서도를조형예술의관점에서이르는말15.곡식을찧

거나 빻는 방아를 설치한 한국의 건물로 방앗간이라고도 함 16. 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

어도바람이멎지않는다는말로효도를하려고해도부모가살아계시지않는다는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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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난 김에, ‘불교와 주자학’을 본격

짚어나가려 했는데, 가던 길이 있어 우선

접습니다. 저번에 원효 스님의 <진역 화엄

경소>를 두 번째 단락까지 살피다가, 엉뚱

한 데로 튀었지요. 오늘은 그 자리를 이어

세번째단락을짚어보기로하겠습니다. 

원효‘진역화엄경소’의세번째단락

“(3) 그렇지만 저 문(彼門)에 기대 이 일

(此事)을보게되면, 하루에세번문을나서

는 것같고, 열 사람이 방안에 앉은 듯 덤덤

한 세계이니, 무엇 기특한 일이 있겠는가.

하물며 수미산을 겨자씨에 넣는 일이 쌀알

들을 큰 창고에 들이는 듯하고, 방 안에 여

러 사람 들어차는 것이 넓은 우주가 만물을

포용하듯 힘들지 않고 무난하다. 어디 어려

움이있겠는가.”

“이는 봉황이 푸른 구름을 타고 올라 산

악의 낮음을 바라봄과 같고, 하백이 한바다

에 이르러 시내 황하가 좁았음을 겸연쩍어

하는 것과 같으니, 배우는 자는 이 경전의

너른 문에 들어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배운

것이악착했음을알리라.”

“그렇지만 날개 짧은 작은 새는 산림에

의지해서 크고 있고, 송사리처럼 작은 물고

기는 여울에 살면서도 본성에 편안한 법이

니, 천근한 방편의 가르침이라 하여 내버릴

수없다.”

저번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이러했습니

다: “우리가 꿈에 그리는 그 법계는 시간을

적용할 수 없고, 공간도 특칭화할 수 없는

세계이다. 거기서는 움직임도 고요도 없다.

먼지 하나에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이지만,

또 태허로도 다 감싸 안을 수 없는 규모이

다. 법계에는 시간이 없으므로 생사가 없

고, 공간이 없으므로 나와 남이 구분되지

않는다. 그런 불가사의한 곳을 짐작할 수

있겠느냐.”

이 불교적 유토피아 앞에서 우리는 그만

까마득해집니다. 어디 머리 들이밀고 손을

댈 수 있을 것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데, 그런데, 화엄은 우리가 전혀 꿈꿀 수 없

는 이 불가사의한 법계가 기실은 아주 가까

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살피는 세 번째

단락은 그 역설을 설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문에 기대 이 일을 보게 되면”, 즉 법계

(法界)와 연관하여 이 사바를 볼작시면, 이

불가사의한 법계는 엄연히 공간과 시간의

일상적질서속에있다는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설이 가능할까요. 어째서

우리의 일상적 세계가 무장무애(無障無石疑),

즉 아무런 장애도 훈련도 교정도 타파도 없

이, 곧 불가사의한 법계와 동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화엄의 화두를 타파해야 일대

사를마칠수있습니다. 

화엄, 부수고다시세우는세상

그 소식을 무딘 붓으로 그리자면 이렇습

니다. 앞에서 누누이 적은 대로, 세상은 우

리가 보는 바에 따라 포획되고 레테르가 붙

여지며, 그런 점에서는 극히 주관적입니다.

변계소집(遍計所執), 인간의 의식적 가치판

단은거의무의식적으로행해집니다. 

그 무의식 바닥에 있는 이 극히 주관적

판단의 뿌리를 찾아, 그것을 제거한다면 어

떤 일이 생길까요…. 그 뿌리는 우리의 생

존을 유지하려는 뿌리깊은 생물학적 욕망

에 닿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그 뿌리를

제거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제거한다면,

그동안 생존의 욕망 위에 구획되어 있던 전

가치판단의 지도(地圖)가 바뀔 것임은 가히

짐작할수있을것입니다. 

이렇게 거창하게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남다른 삶의 굴곡을 겪으면서 전혀 다른 가

치 정향을 갖게 된 사람들의 감동적인 얘기

를우리는심심치않게듣고있습니다. 

화엄은 바로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가 살아온 길, 내가 그려놓은 그동안의

가치 지도는 실상(實相)이 아니었다는 것,

그 타파(破)를 지금 앞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벗어나면, 온 세상은 있

는 그대로 평화롭습니다. 시간과 공간, 움

직임과 고요함, 좋고 싫음에, 나고 죽음이

나, 또 너니 나니, 그리고 하나와 여럿의 제

구분들이야, 우리 각자의 뿌리 깊은 욕망의

의식 무의식적 흔적들이고 자식들입니다.

이들을 한꺼번에 쓸어내야 화엄의 자리, 법

계의실상을엿볼수있을것입니다. 

부순 다음에는 세워야(立)겠지요. 그 주

관적 가치의식이 깨어지고 깨어져나가도,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시냇

물은 흘러가고, 창밖에 차소리는 들리며,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또 들으며,

화를 내고 웃으며, 또 협상도 하고 협박도

하며, 사기도 치고 구걸도 하는 이 인간만

사의 세상일들이 그대로 여여(如如)하게 들

리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적대적이었던

그 세계는 그러나 법들의 질서, 즉 연기법

(緣起法) 위에서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 거

대한 강같은 것입니다. 거기 아무런 무질서

나 혼돈이 없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개

판이라는 생각은 혹시 그 세상이 내가 원하

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탓이라고 생각해

본적이없습니까. 

봉황, 높새바람을견디는안목

화엄의 경지는 세상을, 운명을 전폭 수긍

할 수 있는 용기와 통찰력을 갖춘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열려있는 안목입니다. 당연 쉽

지 않습니다. 자신의 좁은 욕망과 편견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있는사람이그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이 혹 있다고 해도, 그는 그것

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 경지는

높은 만큼, 더 강한 바람과 유혹 앞에서 흔

들리기쉬운것입니다. 

화엄은 사물을 절대적 무차별의 경지에

서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이 경지는 지극

히 높아 그만큼 어렵습니다. 원효는 이를

“봉황이 구름을 타고 올라 나트막한 산들

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

다. 그리고 또“하백이 큰 바다에 이르러 시

냇물(?) 황하가 좁았음을 겸연쩍어 하는 것

과같다”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배우는 자는 이

경전의 너른 문에 들어서야 비로소 지금까

지배운것이악착했음을알리라.”

그 동안은 어쩌했습니까. 불교는 소승에

서부터, 사성제니 팔정도니 하여, 나 자신

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저런

이론도 세우고, 수련의 지침들도 만들어 사

람들을 가르쳐왔지 않습니까. 화엄은 이 모

든 작은 노력들이 글쎄, 좀 짜잘하고 좀스

럽다고흉을보고있는것입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것은 원효의 다음 말입

니다. 화엄의 원만 돈교(圓滿 頓敎)만이 아

니라, 팔만의 크고 작은 가르침과 수행법들

이다들귀하고소중하다는것입니다. 

“그렇지만 날개짧은 작은 새는 산림에

의지해서 크고 있고, 송사리처럼 작은 물고

기는 여울에 살면서도 본성에 편안한 법이

니, 천근한 방편의 가르침이라 하여 내버릴

수없다!”

나는 이 말에 목이 메입니다. 갈 곳은 멀

고 높지만, 우리는 아주 작은 걸음부터 천

천히 이 험한 계단을 오를 수밖에 없습니

다. 그것은 흡사, 아주 가까이 보이는 산이

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먼 길을 힘겹게 걸어야 하는 산행과 같은

것입니다. 부디, 낮고 짜잘한 가르침이라고

하여 버리지 마십시오. 진짜는 그곳에 있습

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가깝게 보이는 산, 그러나 길은 험하다

봉황의 안목, 송사리의 물차기

혜각 스님의 병풍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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